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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태준

● 시인

● 시집: <수런거리는 뒤란>, <맨발>, <가재미>, <그늘의 발달>, <먼 곳>, 

                     <우리들의 마지막 얼굴>, <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> 등

끝까지 가본다는 것

‘일관(一貫)’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뜻이다. 

처음과 끝을 꿰뚫어 하나로 꿴다는 뜻이다. 하나의 생각, 하나의 

의지, 하나의 원리로 꿴다는 뜻이다. 이렇게 뜻을 새겨본다면 이 

말은 수심(修心)의 차원에 있기도 하다. 일심(一心)을 생각하게 

하는 것이다. 마치 수행자들이 잠깐이라도 쉬거나 그만두는 일

이 없이 다니고, 머물고, 앉고, 눕고 하는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

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번뇌나 장애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말

이다. 

그러므로 어떤 일의 진행이 종결되도록 그 끝까지 가보는 일은 

마음을 닦는 일이기도 하다. 흔들리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. 마

음을 정려하게 잘 단속하는 일이기도 하다. 스스로를 믿어 스스

로를 안심시키는 일이기도 하다. 자신(自信)하는 일이기도 하다. 

문태준의 <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> 중에서

● 시집: <수런거리는 뒤란>, <맨발>, <가재미>, <그늘의 발달>, <먼 곳>, 

                     <우리들의 마지막 얼굴>, <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> 등


